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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들려주시는 홍보 주일 담화의 주제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 세상일을 바라보면서 

서로 연결된 실타래처럼 우리가 서로 엮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이야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

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은 직물을 엮

어내듯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

가 다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뱀이 우리

에게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악으로

부터 위협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야기가 우리를 

현혹하고 있고, 행복해지려면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해야 

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거짓에 사로잡혀 입증

되지 않은 정보들을 짜깁기하고 증오의 말을 하는 것은 다

른 이들의 존엄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나쁜 이야기는 수

명이 오래가지 않지만, 좋은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

가도 여전히 삶에 자양분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참되고 좋은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지혜와 거짓

되고 사악한 이야기를 거부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서 첫째이고 하느님과 

인류의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를 향

한 하느님 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완성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

요한 사건들, 곧 성경의 의미를 가장 잘 전달하는 사건들

을 말하고 기억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번 홍보 주일 담화의 제목은 탈출기에서 뽑은 “네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탈출 10,2)입

니다. 하느님께서는 신앙의 선조와 맺은 계약을 기억하시

고, 표징과 기적을 통해 선조들을 종살이로부터 해방하셨

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집트 탈출이라는 경험을 통해 그 

후손들에게 주님을 대대로 알게 합니다. 이렇듯 하느님께

서는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복음서

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

록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삶에서 나온 짧

은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과거의 유산이 아

니라, 언제나 시의적절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어떤 이야기도 보잘것없거나 하찮은 것은 없

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야기가 되셨기에 모든 사람의 이

야기는 하느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모든 이야기 안에 우

리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우리 이야기

를 들려드리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

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마음에 새

겨 주신 것을 증언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사

실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 품 안에서 엮으셨고 하느님의 놀

라운 일을 당신 삶으로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바로 여기

에 우리가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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